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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시가 아니라 헌신으로 (마가복음 12:35-44)

◈ 마음 열고 |  찬양과 나눔

• 네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찬송 218장, 구 369장)

• 지난 한 주 어떻게 지냈는지 서로의 근황을 나눠봅시다.

경건해 보이도록 자신을 그럴싸하게 포장하여 사람들의 존경과 환심을 사지만, 실상은 가식과 위선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 있습니다. 서기관들이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성경 교사를 자처했지만, 성경
에 나타난 그리스도를 제대로 이해하지도, 가르치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대접받기를 좋아하고, 사
람들이 보는 데서 길게 기도함으로 자신을 포장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실체를 꿰뚫어보시고 
그들의 과시에 속지 않으십니다.

◈ 마음 다해 |  말씀과 나눔

1. 예수님은 서기관들의 부족한 가르침을 보완하십니다(35-37절).

1) 서기관들은 그리스도에 대해 무엇이라 말했습니까(35절)?

2) 다윗은 시편에서 그리스도를 무엇이라 부릅니까(36, 37절)?

나눔 1  예수님은 서기관들로 인해 ‘민족의 해방자’로 축소된 그리스도 상을 ‘인류의 구원자’로 복구하셨습니다. 
주님과 말씀에 대한 왜곡되고 편협한 이해가 온전해지고 풍성해진 경험을 나눠봅시다. 

2. 예수님은 스스로 높이는 서기관을 경계하시고, 가난한 과부의 헌금을 칭찬하십니다(38-44절).

1) 서기관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38, 39절)?

2) 서기관들이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한 이유는 무엇입니까(40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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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예수님이 가난한 과부의 헌금을 칭찬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43, 44절)?

나눔 2  예수님은 자신들의 신분과 경건의 모양을 과시하기 좋아했던 서기관들을 경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
이 자신을 과시하기 좋아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신앙인으로서 그런 마음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지 이야기해봅시다.

나눔 3  과부는 가난한 중에도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드리기를 원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헌금의 문제가 아니라, 
헌신의 문제입니다. ‘나의 헌신’은 어떻게 구체화되고 있는지 이야기해봅시다.  

◈ 마음 모아 |  함께 기도

삶 _ 과시하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겸손히 주님을 섬기게 하소서.

공동체 _ 온전한 헌신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본 소그룹 나눔지의 내용은 매일 성경의 그룹 큐티 나눔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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